
                   화학시장 정보포털 - 켐로커스

Copyright ⓒ 2003 by CMR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학경제연구원

제일모직, 2005년 경영악화 불가피
한국투자증권, 중국 신증설로 화학사업 수익악화 … 패션도 기대난

한국투자증권은 2월7일 제일모직에 대해 보수적인 투자를 권하며 목표주가를 2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, 투

자의견은 <매수>에서 <중립>으로 하향 조정했다. 

황규원 연구원은 “제일모직의 케미컬 주력제품은 중국의 설비 증설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, 패션 

부문은 2005년 수요증가율이 2.3%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내수위축 현상이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”고 

지적했다. 

또 “제일모직이 투자비를 2004년 682억원에서 2005년 1500억원으로 급격히 늘릴 계획이고, 영업활동에 따른 

현금유입(EBITDA)이 123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400억-500억원의 신규차입이 불가피하다”고 주장했다. 

아울러 2005년 경영실적 기준 제일모직의 주가수익비율(PER)은 7.2배로 화학업종 평균 PER 4.8배와 비교할 

때 저가 매력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. 

황규원 연구원은 제일모직 주식은 1만5000원 이하에서 사고 1만7000원 이상에서 파는 투자전략이 효과가 있

을 것으로 제시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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